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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미국

미국의 양자 가속기 개발 정책 

백악관은 연구 원자로(research reactor)인 선진 중성자 소스(Advanced Neutron Source: ANS)에 28.8억 불의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대신에, 1996 회계연도에 중성자를 생산하는 선진 양자 가속기(Advanced Proton Accelerators: APA)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원하고자 2월 6일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된다. 선진 양자 가속기(APA)는 시카고 근처에 있는 
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뉴 멕시코에 있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내 연구센터에서 현재 이용되는 기술이
다. 가속기에 의한 중성자 파쇄(破碎)소스에 관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한 비율은 미국 핵탄두 저장용 3중수소
(tritium) 생산을 위한 양자 가속기의 이용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수행될지도 모른다. 클린턴 정부는 3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하
여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대신에 이 APA 기술을 지원하려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ANS의 건설은 1985년 이래로 에너지성이 진척시켜 왔는데, Brookhaven과 Oak Ridge 국립 연구소에 있는 원자로가 오래되어 
유럽의 원자로 시설의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작년 과학자 공개토론회에서 생물학, 의약, 재료, 및 물리학의 선진
적인 연구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창되어 왔었다. 중성자 산란(neutron scattering)은 재료의 구조를 해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선진 합성물 및 금속으로부터 重合體(polymers) 및 초전도체 격자(superconductor lattices)에 이르기까지 
여러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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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OSTP)인 John Gibbons는 이미 1억 불이 투자된 ANS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한 것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정부는 개선되고 새로운 양자 가속기에 의한 중성자 파쇄 소스를 찾을 것이라고 한다. 유럽인이 지금 연
구하고 있는 5메가와트 에너지 수준만큼 강력한 pulsed neutron spallation sources에 관한 미국의 연구개발 노력이 향후 3년
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로스 알라모 중성자 파쇄 센터(Los Alamos Neutron Scattering Center:LANSCE)가 1메가와트 long-pulse 시설로 개량
될지도 모르며, 에너지성의 남 캐롤라이나주 Savannah River에 있는 3중수소 생산단지를 맡은 상원 공화당의원이면서 군무 위
원장인 Strom Thurmond가 다른 사이트의 선정을 반대할 여지도 있다. 지난해 최우선 순위에 있던 ANS 프로그램(1994년 7월 
5일자 New Technology Week 참조)을 없애고 APA 기술을 지원하자는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의회의 논의를 주목하게 된다. 

*Source: New Technology Week, 1/30(1995)

 

미국 제조업을 위한 兩黨의 전략 

하원의 41명 兩黨 의원들이 제조업 실무 작업반을 결성하여 문헌검색, 전문가 자문, 산업현장 견학, 미국내 다섯차례의 공개토론
회를 수행하고, 미국 제조업의 문화와 해결책으로서의 연방정책을 발굴하고자 했다.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제조업의 고용은 최고 수준이던 1979년에 21.1백만 명(총 노동력의 23.4%)에서 1993년에 17.8백만 명(총 노동력의 16.2%)
으로 감소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여 그 간 9.6% 적어졌고, 임금과 급부금을 포함한 총급
여는 1.4% 증가했다. 생산성(근무시간당 부가가치) 증가는 '73년 이래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2. 자본 조달 

1986년 이래로 국내 총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새 공장과 장비의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연방정책은 민간자본시장에서 영향
을 줄 수 있다. 근로자수가 500명 미만인 소제조기업이 350,000개인데 자산규모 250백만 불 미만의 소기업이 제조업 매출의 
1/3을 차지한다. 소기업이 자본조달을 용이하기 위한 조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목표된 장기 자본 이득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3년이상 보유한 생산적 자산에 대해 현재 28%에서 23.5%로, 6년 이상 보유한 생산적 자산은 19%로 하향 조정하여 장기적 투
자 유인을 높인다. 

나. 제조장비의 현대화 목표에 맞게 투자에 대한 세법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1986년 세법을 고쳐, 새 장비, 기술, 생산공정에 투자할 때, 제조장비 현대화 세액감면을 10%로 할 것을 제안한다. 

다. 재무성에게 제 2차 시장 대금업자를 공인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여, 산업과 상업적 대부를 위한 제 2차 시장 활동을 진흥시키
는 유인을 준다. 

제 2차 시장으로 주택 저당 대출이 있지만 공장, 시설, 생산라인 다변화용 장기 산업 투자활동을 위한 제 2차 민간시장 형성을 제
안하다. 

라. 연구 및 실험 세액감면을 영구화시키고 협동적 연구에도 적용한다. 

3. 규제 개혁 

정부가 1993년에 69,688쪽의 새 규제를 발간했는데 상충하거나 중복된 규칙들을 제거하여 간소화하고자 한다. 행정절차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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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규제의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게 한다. 

4. 기술연구, 개발 및 확산 

미국에서 연구소가 개발한 새 제조기술을 미국 전역에 있는 기업들의 90%가 이용할 때까지 55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미국 표준 
및 기술연구비(NIST)의 제조업 확장 제휴 프로그램(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Program)이 기술이전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가. 국방성 연구소가 제조기술 이전을 진흥시키는 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국가과학 기술심의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가 연방 연구소 임무 평가와 조율(Federal Lab Mission Evaluation and Coordination)사업
을 통해 각 연구소의 기술 이전과 제조 프로그램 및 능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조업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 공익기업의 서비스 역할을 제고한다. 1992년의 에너지 정책법의 132항을 잘 집행하면 가스와 
전기기업이 산업과 기술을 연계시키는 서비스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을 법하다. 

다. 상무성의 기술 행정국이 敎授하는 공장(teaching factory)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게 한다. 제조업자, 교육기관, 연방연구소 등
이 제휴하여 생산활동현장에서 교육훈련과 함께 새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다. 

5. 근로자 훈련 

가. 감독 및 비감독층의 근로자를 위해 업무에 기반을 둔 훈련을 할 때, 한계 세액 감면의 혜택을 점검하는 사업을 실험한다. 재무
성, 노동성, 및 상무성이 공동으로 디자인과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노동 통계국이 노동시장 정보를 완전하게 갖도록 한다. 실업 보험용 임금기록을 기초로 인력과 급여의 데이터 베이스를 국가
적인 수준의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다. 

다. 州정부의 제조업 평가와 훈련 서비스(Manufacturing Assessment and Training Service: MATS)를 시험하기 위한 준비조
사를 한다. 상무성의 조성금, 노동성의 훈련관행에 관한 정보센터 역할, NIST의 제조기술센터 賞에 인적자원 부문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수출 진흥 

미국 기업 중 100,000개의 회사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그 중 10,000개의 회사가 총수출의 96%를 차지하였다. 중소기업이 보
다 공격적으로 국제시장에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 

가. 제조업 제품을 위하여 수출진흥기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 미국의 상품무역의 적자가 1993년에 1,158억 불로 전년도 대비 
37% 증가했다. 적자의 대부분은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작기 때문이다. 농산품은 미국 수출의 9%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수출진흥
기금을 위한 연방 정부비의 75%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를 오랫동안 누리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품은 미국 수출의 
86% 이상을 차지하지만 연방정부의 수출진흥기금의 9%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각차원의 무역진흥조정심의회(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uncil)이 통일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산업별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출진흥기금의 1/3이상은 중소
제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수출활동을 위한 단기자금지원을 증가시킨다. 단기자금의 압박으로 중소 제조업자가 수출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시장보다 국제 시장에서 판매대금 순환에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무성의 연계 대부 자금제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글을 쓴 Bob Franks(뉴저지주 공화당 하원의원)와 Marty Meehan(매사추세츠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동-중서부 의회 
연합의 사업을 위한 제조업 실무작업반장을 맡고 있다. 

* Source :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1, No. 2. pp. 49-56(19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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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편 담당 : 權龍水(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유럽 

독일 정보통신시장의 합종연횡 

'98년으로 예정된 독일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유럽에서 가장 살찐 먹이감인 이 독일시장을 노리는 사냥꾼들의 발걸음
이 빨라지고 있다. 노련한 사냥꾼들이 목표목에 곧바로 접근하지 않고 몸을 숨긴 채 멀리 돌아 공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
듯, 독일시장에 입성하려는 기업들도 그 동안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모든 준비를 진행시켜 왔다. 최후의 승자
는 Deutsche Telekom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는 바로 그 날 - 즉 독일시장이 개방되는 날 - 에 누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냥꾼들의 움직임이 급해짐에 따라 더 이상은 모습을 물밑에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제일 먼저 영국의 정보통신기
업 BT가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0일, BT는 독일의 에너지 회사인 VIAG 그룹과의 제휴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자
신의 공격 루트를 밝히고 나섰다. 물론 BT-VIAG 간의 제휴는 당장은 별로 주목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
다. 아직까지는 독일 정보통신시장의 독점체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BT는 어떤 형태로던 Deutsche Telekom의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독일정보통신 시장의 개방이 실현되면 BT는 VIAG의 독자 네트워크를 이용함으
로써 상당한 정도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VIAG는 약 4,000Km에 이르는 자체 광
섬유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BT가 굳이 독일 기업과의 제휴를 시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독일 정부가 정보통신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무조건 대문을 활짝 열
어젖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전망으로는 독일 정부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 제한된 숫자의 기업에 대해서
만 Deutsche Telekom과 경쟁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당연히 독일 기업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며, VIAG와
의 제휴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BT의 우회전략인 셈이다. 현재 최소한 4개의 독일 기업들이 정보통신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를 진행하고 있는데, VIAG에 이어 또 다른 에너지 회사인 Veba는 영국 정보통신기업인 PLC와, 그리고 철강회사인 Thyssen은 
BellSouth와 각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이야기는 독일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이 일부라도 실현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독일 정
부가 -EU 위원회가 설정한 기한인 -'98년보다 개방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만 해도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96년부터는 부분적인 개방을 시행한다는 자세를 보였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독일 정
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아직까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실정인 데다가, 구 동독지역의 네트워크를 
현대화하느라 다른 곳을 돌볼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굳이 Deutsche Telekom 혼자서만 - 그것도 자청해서 - 비바람을 맞
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한 가지 변수는 독일 시장의 조기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다. 1월의 셋째 주에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America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Reed Hundt 의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독일을 방문했
다. 아직 Hundt 의장이 완강한 독일 관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독일 정부의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유
연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개방일자가 '98년보다 앞당겨 진다면, 결과적으로 남보다 한발짝 앞서나간 BT의 선견지명이 한층 
돋보이게 될 것이다. 

* Source : The Economist, 1/14(1995) 

Business Week, 2/13(1995) 

 

유럽 교육산업의 경쟁력 

그 동안 EU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이 문화, 교육,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
랑해 왔다. 미국은 기술력과 군사력에서, 일본은 경제력에서 각각 세계 최고지만, 유럽의 주민들은 대신 가장 고급의 문명을 누리
며 살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교육」에 관한 한 이같은 자존심은 당분
간 접어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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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유럽은 똑같이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산업에서의 국제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Milan에 있는 Luigi Bocconi 대학의 Corrado Letta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보다 평균 4배나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
이고 있다.(<표> 참조). 통계비교가 가능한 '88∼'89년을 대상으로 할 때 중국 및 일본 출신학생은 거의 10배, 한국 및 ASEAN 
회원국 출신학생은 약 3배 가량 더 많이 미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같은 현상의 바탕에는 언어 문제가 깔려 있다. 즉 대부분의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유럽의 다양한 언어보다는- 영어를 친
숙하게 느낀다. 이 밖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 경영학, 공학, 컴퓨터 등
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유럽식보다는 미국식 교육시스템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아마 유럽의 대학들은 "이는 단지 미국 대학이 아시아 출신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이라는 것 뿐이지, 유
럽 대학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할 것이다. 어쩌면 이는 옳은 주장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던 유럽의 대학이 미국 대학보다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 청신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무역과 유학생 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결국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다음, 차세대
에는 주요 의사결정계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93년 한 해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보다 1.4배 내지 2.3배나 많은 상품을 미
국에 수출했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EU와 미국의 시장규모는 비슷하다). 이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투자대상국은 과연 어느 쪽이 되겠는가? 

<표> 출신국별 유학생수 비교('88∼'89년)

* Source : The Economist, 2/4(1995) 

* 유럽편 담당 : 金基國(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일본 

일본에 있어서의 기술자의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조사 

본 조사에서는 기술자의 양성 및 확보에 관련되는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미래의 기술자의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해
석과 기업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기술자 5,000명에 대하여 근무환경이나 의식 등에 대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자의 수급 갭은 2010년 시점에서 경제성장률이 1990∼2000년 평균 3.8%이고, 2000∼2010년에 2.7%인 경우 445만 명, 양
쪽을 1%씩 낮게 설정한 경우 176만 명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기술자 공급의 총 수는, 신규 졸업기술자 수에 대해서는 1997년의 15만 명을 피크로 하여 점점 감소하여, 2010년에 2/3 수준까
지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8년경부터 20대와 30대를 합한 연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여성기술자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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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진출을 배경으로 1990∼2010년의 20년 동안에 4배로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의 진출이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럼 약 5,000명의 전국의 기술자를 추출하여 회답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결정시기와 전공분야 및 직종과의 관련 

기술자의 대부분은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경까지 이과계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대학수험시에 지망하는 전공분야를 정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또 학교 졸업 후에는 5명 중 4명이 최종전공분야에 관련된 직종 및 직무에 취직하고 있으며, 
그 4명 중 3명은 전공분야가 유용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2. 업무량, 근무제도, 처우 

일상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많다고 대답하고 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로서는 플렉스타임제도가 가장 잘 보급
되어 있으며 4명 중 3명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회답자가 56%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
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20대에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회답자가 70%를 넘고 있다.(그림 2) 

3. 직장 내외에 있어서의 교육 및 연수 

최근의 기술수준의 진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4명 중 3명은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기술수준의 진보가 빠르다고 느끼고 있으
며, 과반수 이상의 기술자가 자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이나 연수의 방법으로는 근무지에서 OJT 및 사외의 세미나, 강연회가 중심이며, 경험자의 대부분은 그것들이 유효하다고 말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경험하고 싶은 교육 및 연수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의 재교육 및 재연구」에 대한 희망이 가장 많았다
(그림 3). 

4. 기술자로서의 장래의 캐리어 플랜 

기술자가 제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연령에 있어서는, 3명 중 1명은 「연령에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술자
의 대부분이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활약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 자신의 장래
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문분야 뿐 아니라 다른 전문분야에도 폭넓게 제네랄 엔지니어를 목표로 한다」가 가장 많고, 「자신의 전
공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된다」가 많았다. 

이상과 같은 인력수급을 둘러싼 상황은 기술자측의 인력양성 및 확보에 관한 의식의 실태가, 기술자의 양성 및 확보에 관련되는 
각 방면의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과학기술회의의 과학기술계 人材部會에서도 연구자, 기술자 등의 인력확보방책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보고를 하고 있
다. 

<그림1> 이공계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최종전공분야에 진학을 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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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간 수입에 대하여 불만이라고 느끼는 이유 

<그림3> 유효했던 교육 및 연수와 앞으로 경험하고 싶은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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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기술자가 제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연령의 분포

일본의 고도정보화 추진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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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신세기의 도래를 향하여- 

이 글은 일본의 21세기를 향한 고도정보화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민간의 입장에서 산학관 각각의 힘의 총화를 발휘하기 위
한 구체적 전망을 밝힌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적사회를 출현시킴과 동시에, 생산성의 향상과 신규사업 기회의 제공, 수요와 고용의 창
출, 개인의 창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없
는 사람들의 존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음성·문자·화상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의 고도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풍요롭게 여

유가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활판인쇄술의 발명이 가져다 준 임팩트에 버금가는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국가로부터 소비자·시민으로의 힘의 이동, 업종·국경 등의 종래의 틀에 대한 보더

리스化, 조직의 플래트化등이다. 셋째로, 회사중심주의, 연공서열 등으로 특징지워져 온 전통적인 경제·사회가 근본적인 변용을 맞

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미연에 방치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國民總意 下에 英知를 결집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민간의 입장에서 고도정보화사회를 추진해가기 위한 활동이념으로서, 국민운동으로서의 계속적인 노력,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이용자 본위의 노력, 국제협조, 국가나 행정에 의한 지원이라는 추진 5원칙에 기초를 두고 계속적인 활동
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도정보화 사회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그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산업계
나 행정이 고도한 정보통신의 유저로서 노력한다. 고도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신뢰성·안전성에 우수한 네트워크를 민간사업자에 의

한 공정·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구축한다. 고도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 벤쳐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산업

이나 벤쳐 캐피탈을 강화한다. 국민·학생의 정보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과 creator 등의 전문가의 육성을 추진한다. 독창

적인 기술개발이나 기초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이나 국가의 자원을 배분한다. 고도정보화사회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노
력으로, 국민의 의식과 諸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소유권, 플라이버시, 기
밀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져다 주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르는 실업 등의 고용문제에 관민, 
노사가 모두 노력한다. 고도정보화 시대에 상응한 문명·문자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정보발신을 추진한다 등을 들 수 있

다. 

일본의 각 산업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된 경제사회
의 실현에 크게 공헌해 온 산업계가 맡은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고도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민
일체가 된 강력한 추진체제 하에서 민간이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계로서 각 기업의 
정보화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화 추진에 노력한다. 산업계로서의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자기책임원칙이나 독점금지법 등의 룰의 준수에 노력한다. 경영자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한다. 기업과 지역사회, 노동조합 등이 
서로 제휴를 하여 추진한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고도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민간의 노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등에 노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성청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가차원에서 노력한다. 공동투자의 방향을 새로운 사회자본의 정비라는 개념에 두고 변경해간다, 각
종 규제의 완화·철폐와 함께 각종 법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꾀한다 등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 Source : NOMURA SEARCH, 1월호(1995) 

* 일본편 담당: 朴敬善(동향분석연구실) 

 

■해외동향 : 북방 

國家重點實驗室의 발전 : 南京大學의 사례 

국가 중점실험실 설립계획은 1984년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다. 南京대학의 경우, 7차 5개년계
획기간(1986∼1990) 동안에 "고체물리", "컴퓨터S/W", "배위(配位) 화학"등 3개의 국가 중점실험실이 세워졌고, '85'기간 동안
에는 "음향학", "금속정밀","의약생물기술","오염통제와 자원화" 등 4개의 국가 중점실험실 및 "해안일대와 섬 개발","전문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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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계산물리","재해 예보"등 3개 전문실험실이 문을 열었다. 

국가 중점실험실의 건립과 개방은 연구비와 실험실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중점실험실의 운영을 위한 
지난 10년간 南京대학은 1,300만 元의 자금과 7,000평방 미터의 실험실을 확보했다. 한정된 연구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실험
기기의 연구 적합성, 기존 설비와의 중복성, 유지보수 능력, 가격과 성능 등을 치밀히 심사하여 실험기자재를 구입했다. 10년간 중
점실험실의 발전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인재배양이었다. 국가중점실험실을 통해 남경대학은 기능사 10명, 박사 88명, 석사 
293명을 배출했다. 특히 배위화학실험실은 최근 3년 동안 실험실 개방을 통해 1,535명에게 실험기자재를 제공했으며 105개 개
방 실험과제를 수행했다. 고체물리실험실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실험실은 2인의 교수가 중국과학원 원사로 선출되었고, 8명이 
교수, 박사지도교수로 승진되었고, 14명이 부교수, 고급엔지니어로 승진되었다. 

국제교류의 창구역할도 중점실험실의 주요 임무이다. 실험실 개발 이후 미국, 캐나다 등 6개국과 협력관계를 맺었고 92개의 공동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컴퓨터 S/W 신기술실험실의 경우, 3년 동안 24명이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했고 7명이 해외초청으로 국외
에서 강의했고, 5명의 외국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9개의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 하
였다. 고체물리실험실은 지난 10년동안 1,100여 편의 과학기술 논문을 발표했고, 해외저널과 국내 주요 저널에 800여 편의 논문
을 실었다. 

중국은 한정된 연구비로 인해 여러 형식의 협력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중점실험실은 중요한 역할을 갖는
다. 1990년부터 남경대학은 고체물리실험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연구실험실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4
년 5월 남경대학의 4개 실험실과 중국과학원 남경분원, 河海대학 등이 공동으로 "자원환경과 경제발전 연구센터"를 세웠다. 

남경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활용하려는 중국의 국가중점 실험실 추진전략이 어느 정도 궤도
에 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Source : 中國 科技日報 1/14(1995) 

 

'95년 중국 교환기 시장의 전망 

중국 郵電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0년까지 전국의 전화교환기 1.4억 회선, 전국 전화 보급율을 8%이상, 그 중 省, 연해개방
도시 및 경제발전지역의 전화보급율은 30∼40%, 北京, 上海, 廣州 지역 전화보급율은 50%까지 올려 가구당 한 대의 전화기 보유
를 목표로 하고 잇다. 즉, 2천년까지 1억 회선의 교환기를 설치 해야한다. 매년 1,649만 회선의 교환기가 필요하고 이것은 매우 
큰 수요량이며 세계 최대 교환기시장의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이다. 우전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우전부 통신구축은 '85'기간(1991∼1995년)동안 총 투자액
이 1,600억 元에 달하며 새로 계획된 '95'계획(1996∼2000년)기간 동안의 예상 투자액은 3,600억 元이다. 

중국에서 현재 허가를 받은 교환기 생산공장은 약 120개 정도로 '93년 생산량은 369만 회선이다. 디지틀 전화기가 51.1%를 차
지하고 아날로그가 48.9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PABX 신규개설과 기존의 구형설비의 교체에 사용되고 있는 약 
20%는 농촌 지역의 CC5교환기로 사용된다. 한편 직수입 해외 제품의 증가에 따라 국내 공장의 주문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다. 

중국의 교환기 발전 추세는 '93년 말까지 중국 장거리 교환기 총용량은 120만 회선으로 자동화율이 99.2%이며, 시내 교환기 총
용량은 2217.4만 회선으로 89.2%의 자동화를 보이고 있다. 농촌 전화교환기는 현재 40% 자동화율 밖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디
지틀과 아날로그가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농촌지역의 디지틀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HJD-04 국설용 디지틀 교환기의 자체개발 및 양산체제는 중국 교환기술의 새로운 진입단계를 뜻한다. 현재 HJD-04와 HJD-
04RM 및 DS-30 디지틀 교환기의 농촌 및 대도시 지역 활용은 증가추세에 있다. '94년 HJD-04RM 생산량은 150만회선을 돌
파했고 기타 디지틀 교환기가 50만 회선 정도이다. 

'95년의 중국 교환기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 '85'계획기간의 마지막 해로서 투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화
기는 1,400만 대 이상 증가될 것이다. 기존의 구형설비를 갱신한다면 1, 650만대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 전화기가 1,050 
만대, 농촌전화기가 300만 대, 일반 전화기가 300만 대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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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틀 교환기의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라 아날로그 교환기 생산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중급 디지틀 교
환기가 시장에 선보이고 대도시 통신부문은 아날로그 교환기 사용이 점차 제한될 것이다. 

한편, 시장내의 경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고, 해외수입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경쟁은 단순한 가격 뿐 만 아니라 상품의 질과 A/S 등 전면적인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Source: 中國 科技日報 1/25(1995) 

 

중국, 비밀기술의 과감한 해제 

중국은 국가 비밀기술심사 결산회의를 통해 비밀기술 심사업무를 대폭 조정할 예정이다. "보호해야 할 것만 최소한으로 보호하
고, 나머지는 대폭적으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국가 비밀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는 지난 '91년 5월부터 국가 비밀보호국과 공동으로 각 지방, 각 부서별로 건국 이래 '92년까지 확정한 국가 
비밀 기술항목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다. 기본적인 실무는 과학기술 보호사무국이 담당하였지만 최종 결정권은 새로 구성된 
국가 비밀기술 심사지도 위원회에서 전담하였다. 이 지도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하여 비밀기술을 심사하며 심사가 끝난 항목의 급
수, 보호기간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94년 3월 제1차 심사회의에서부터 12월 29일 마지막 회의까지 관련 전문가들과의 작업을 거쳐 35개 업종을 심사하였다. 전체
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감히 개방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연구결과의 실용화는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urce :中國 科技日報 1/20(1995) 

 

중국 전자공업의 지속적 발전 

지난 1년간 중국 전자공업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주요 경제지표를 2년 앞 당겨 달성했거나 '85'계획의 목표를 이미 초과하는 등 전
체 국민경제에 대해 큰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지난 1월 17일 소집된 「'95전국 전자공업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
해 주었다. 

첫째, 전자공업 총생산액과 판매수입은 각각 1,859억 元과 1,250억 元으로 작년대비 31%, 22.6%의 성장율을 보였다. 이윤세는 
105억 元으로 29%가 증가했고, 전자제품 수출은 작년 대비 35.6% 증가한 110억 달러에 달했다. 한 해 동안 실제 외자이용액이 
40억 달러였고 전체 업종에서 三資企業이 8천개가 넘는다. 전자공업의 기반구축과 신기술의 개발로 전자공업의 발전은 가속되었
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400여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였고, 그 중 100여 개는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업
화된 150개 연구과제 중 디지틀 교화기 등은 현재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자부문의 우선 과제인 국민경제 정보화는 실질적 진전을 거두어 '三金'(three golden project)으로 대표되는 정보고속도
로 구축작업이 전면 실시되었고 단계적인 성과를 획득하여 정보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셋째, 전자산업 구조가 변화하여 전업종이 단순 제조업에서 제조, S/W, 정보서비스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전자 정보산업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S/W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와 종사인원이 현재 50만 가량이며 매출액이 100억 元을 넘고 있
다.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기업집단화 전략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上廣電, 長虹, 聯想, 熊猫, 彩虹 등 기업집
단의 면모를 갖췄고, 그 중 上廣電집단의 생산액은 58억 元에 달한다. 

*Source : 中國 科技日報 1/20(1995) 

* 북방편 담당 : 洪性範(동향분석연구실) 

黃待淵(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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